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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elf-esteem and learning flow. Data were collected from students at university 

located in Busan using the survey method, and 109 valid questionnaires were used as statistical analysis 

data.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learning flow.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self-control acts 

as a key influence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self-esteem and learning flow, 

and self-esteem and self-control must be preemptively improved to improve learning flow. However, 

university students in various stressful situations, such as changes in their life and learning environment, 

cultivation of major knowledge, and career choice, are likely to be threatened with self-esteem. The 

decline in self-esteem makes you evaluate yourself as worthless and reduces trust. In addition, it makes 

it impossible to control the desire to interfere with study or life, resulting in negative consequences such 

as academic immersion and decreased efficiency. Therefore, it suggests that active attention and 

management of family, friends, and instructors are needed to prevent self-control from being threatened 

for university students' healthy individual life and learning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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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법을 

이용하여 자료수집하였으며, 109부의 유효설문지를 통계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자아존중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에 대해 검증하기위해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핵심적인 영향 변수로서 작용하여 학습몰입의 향상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이 선제적으로 향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생활과 학습 환경의 

변화와 전공 지식 함양, 직업 선택 등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대학생은 자아존중감을 

위협받기 쉽다. 자아존중감의 저하는 스스로를 가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게 하며 신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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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시킨다. 또한 학업이나 일생상활을 방해하는 욕구를 통제할 수 없게 하여 학업 몰입, 능률 

저하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대학생의 건강한 개인의 생활과 학습 몰입을 

위해서는 자기통제력이 위협받지 않도록 가족, 친구, 교수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핵심어: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습몰입, 보건행정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에서 벗어나 성인기로 전환하는 대학생 시기는 삶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1][2]. 이전의 삶과는 다른 형태의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직업 준비 과정을 경험하는 등 성장 과정을 겪으며 점차 정체성을 형성해간다. 

하지만 교사의 관리 환경 아래 학습하던 중고등학교 시절과 달리 자율적 환경에서 

스스로 주도적인 학습 관리가 필요한 대학생은 대학생활 적응과 학습 방식 습득, 진로 

고민 등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된다[3][4]. 이때 경험하는 강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연하게 극복하지 못하면 정서적 소진 상태에 노출될 수 있다. 정서적 소진 상태는  

내면의 열등감이 발생하거나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등 부정적인 심리 상태에 놓이게 

하고 이를 통해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게 된다. 또한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주어 

학습 동기가 저하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포기하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5][6]. 대학생의 정신건강 수준이 낮아지면 개인의 정서와 삶, 학업 

등 광범위한 영역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때 

바람직한 자아가 형성되고 유연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다.  

정신건강 수준을 저해하는 수많은 요인이 존재하지만 개인의 성장 환경이나 내면의 

정서 등이 강한 영향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하고 가치있는 중요한 사람이라고 믿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성찰과 평가를 바탕으로[7], 개인의 감정과 행동, 동기, 성취 그리고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서적 요인이다[8].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개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개념으로서 활용되는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의 성공에 대해 자랑스러워하는 태도를 가지며[9]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한다. 나아가 대학생활의 적응을 돕고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등 학교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또한 자신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불필요한 욕구나 

행동을 자제하고 만족이나 즐거움, 쾌락을 지연시킨다[10]. 현재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자제하거나 충동을 억제함으로서 미래의 좋은 결과가 초래되도록 스스로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인내력을 자기통제력이라고 한다[11]. 상반되는 개념으로 충동성을 들 

수 있는데[12], 이는 만족을 위해 스스로를 조절하지 못해 일상의 책임 행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개념을 비교하면 자기통제력은 단기적인 쾌락을 통제하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자기조절능력을 가지고 더 큰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3]. 자기통제력의 부재는 흡연, 음주, 약물복용 등의 문제적 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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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고[14-16] 충동적 정서를 야기시키며 학업성취 저하, 스트레스 대처능력 저하 등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18].  

통제력이 부족할 경우 중독이나 충동장애와 같은 문제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과업에 

몰입하지 못하게 된다. 반대로 스스로 통제가 가능할 경우 주위의 유혹을 뿌리치고 

계획적으로 공부하고 일상생활에 몰두하는 등 효과적으로 관리하게 하며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준다[19]. 이처럼 자기통제력은 사회적 관계 형성과 학업성취 등의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널리 알려져있다[20]. 관련된 요인으로 학습과정에 

완전히 흡수되어 몰두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학습몰입이 있다[21][22]. 학습몰입은 학습에 

집중하여 수업시간 동안 오직 학습 내용과 목표 달성에만 에너지를 쏟아 학습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집중하며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23]. 학습자의 학습몰입 경험은 

학습을 즐거운 것이라고 느끼게 하고 열정적으로 참여하게 한다[24][25]. 이러한 경험은 

강력한 내적 동기요인으로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학생의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26]. 

학습에 몰입하기 위한 동기가 형성된 학생은 주저없이 학습에 몰두할 것이며 나아가 

학업성취도와 만족도가 향상되고[27][28], 학습성과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29]. 

따라서 대학생의 생애 설계와 학습 몰입을 위해서는 자기통제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스스로 가치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을 믿는 긍정적 정서가 형성될 때 자발적인 

자기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아존중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매개요인으로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대학생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적 역할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생의 학습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하여 

대학생의 정신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학습몰입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설계 

2.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학습몰입의 영향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자기통제력과 학습몰입을 각각 

매개변수와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각 변수는 모두 1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1] 연구모형 

[Fig. 1] Model of th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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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 자아존중감은 자기통제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자아존중감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자아존중감은 자기통제력을 매개하여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학습몰입의 영향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법을 이용하여 자료조사하였다. 표본수는 G-

power 3.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ohen의 공식에 따라 매개효과의 검증을 위한 크기를 

산출하였다.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설정하여 계산하였을 때 107이 

도출되어 탈락률 10%를 고려한 117부를 최종 표본수로 설정하였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의 보건행정계열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하여 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22년 9월 5일부터 9월 23일까지이다. 총 117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14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응답이 불완전한 5부를 제외하고 109부의 유효설문지를 통계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자가기입식 설문지이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습몰입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은 김주현(2018)[30]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성품, 능력, 가치 등에 대해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자기통제력은 규칙을 준수하는지, 과업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수행하는지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학습몰입은 이하진(2019)[31]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수업 시간에 수업 내용에만 몰두하는지, 수업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즐겁게 느껴지는지,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할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각 

설문문항은 자아존중감 5문항, 자기통제력 3문항, 학습몰입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요인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sion 25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해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습몰입의 측정에 사용된 도구의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습몰입의 수준을 분석하였으며,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학습몰입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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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Respondent’s Characteristics N=109 

변 수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자 18 16.5 

여자 91 83.5 

학년 

1학년 27 24.8 

2학년 25 22.9 

3학년 27 24.8 

4학년 30 27.5 

전공선택요인 

적성과 흥미 14 12.8 

성적 10 9.2 

사회적 인식 0 0 

취업전망 68 62.4 

타인의 권유 9 8.3 

기타 8 7.3 

 

3.2 연구도구의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내적일관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0.743 ~ 0.913 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표 2]. 

 

[표 2] 도구의 신뢰도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변 수 측정항목수 Cronbach's α 

자아존중감 5 0.913 

자기통제력 3 0.743 

학습몰입 6 0.787 

 

3.3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습몰입의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변수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4.11±0.63점, 자기통제력의 평균은 4.04±0.64점, 학습몰입의 평균은 

3.83±0.57점이었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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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변수의 기술통계분석 

[Table 3] Mean Analysis 

변 수 Mean SD 

자아존중감 4.11 0.63 

자기통제력 4.04 0.64 

학습몰입 3.83 0.57 

 

3.4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학습몰입의 관계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학습몰입의 영향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매개효과 검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자기통제력을 매개하여 

학습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Baron & Kenny(1986)[32]에 의해 제시된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셋째,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독립변수는 영향력이 감소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Baron & Kenny(1986)[32]가 제시한 3단계의 검증을 거치며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고 더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B)와 그에 대한 표준오차(SE),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비표준화된 회귀계수(B)와 그에 대한 표준오차(SE)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계산된 Z값의 절대값이 1.96이상일 때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Baron & Kenny(1986)[32]의 방법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학습몰입의 

영향관계를 검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이 매개변수인 

자기통제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β=0.601, p=0.000),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자기통제력이 종속변수인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β=0.368, p=0.000). 마지막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과 매개변수인 자기통제력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수인 자기통제력이 종속변수인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β=0.255, p<0.05),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인 자기통제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β=0.215, p>0.05). 따라서, 자기통제력은 자아존중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2.209(p<0.05) 

로 나타나 Z의 절대값이 1.96이상으로 자기통제력의 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표 4]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습몰입의 매개효과 분석 

[Table 4] Mediating Effect Analysis in Self-Esteem, Self-Control, Learining Flow 

step 변인 B SE β t p R2 

1 자아존중감→자기통제력 0.608 0.078 0.601 7.784 0.000 0.356 

2 자아존중감→학습몰입 0.332 0.081 0.368 4.088 0.00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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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존중감→학습몰입 0.194 0.100 0.215 1.945 0.054 

0.176 

자기통제력→학습몰입 0.228 0.099 0.255 2.308 0.023 

Sobel test statistic Z= 2.209, p=0.027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학습몰입의 관계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학습몰입을 각각 독립변수, 매개변수,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설문조사법을 시행하였다. 총 109부의 유효설문지가 

분석자료로 이용되었으며 SPSS Version 25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분석 실시한 결과, 성별은 여성(83.5%), 

남성(16.5%)으로 여성이 더 많았다. 학년은 1학년(24.8%), 2학년(22.9%), 3학년(24.8%), 

4학년(27.5%)으로 나타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공선택요인은 적성과 흥미(12.8%), 

성적(9.2%), 취업전망(62.45%), 타인의 권유(8.3%), 기타(7.3%)로 취업전망에 따른 선택이 

가장 많았다.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가 보건행정계열 대학생이였으므로 여성이 많은 

비율을 차지 한 것으로 보이며, 학생들의 대부분이 졸업 이후 취업전망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변수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4.11±0.63점, 자기통제력의 평균은 4.04±0.64점, 학습몰입의 평균은 

3.83±0.57점으로 모든 변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룹별로 변수와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t-test와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특히 전공선택요인은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학습몰입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아존중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위해 매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 & Kenny(1986)[32]의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1단계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자기통제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도 자아존중감이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독립변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는 독립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인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매개변수인 자기통제력이 종속변수인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자아존중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은 자기통제력을 거쳐야만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권영선(2018)[33]은 학생축구선수를 대상으로 한 자아존중감과 운동스트레스 

학습몰입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학습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때 자아존중감을 가정 자아존중감과 학교 자아존중감, 사회 

자아존중감으로 구분하여 가정 내에서 가족들과 원활히 소통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하며 

학교에서 원만한 인간 관계를 유지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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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운동스트레스가 낮아져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증가하며 이는 곧 

학습몰입을 증가시킨다고 하며 학습몰입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교육행정, 사회적 관심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강정원(2017)[34]은 예비유아교사의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학습몰입의 향상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가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예비유아교사의 학습몰입은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 할 

때 발생하는 결과로서, 나아가 예비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정서적 안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과 학습몰입의 관계는 본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성취동기를 변수로 채택하지 않아 성취동기와 학습몰입의 

영향관계에 대해서는 비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윤남정(2013)[35]과 유연실(2009)[36]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 또는 자기효능감은 성취동기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져 

성취동기가 또다른 매개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황효정 외(2023)[37]는 의과대학생의 학습몰입과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능력,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능력,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가질수록 학습몰입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나아가 자기통제능력, 자아존중감, 

적극적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순서대로 학습몰입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의 심리적 요인을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상담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하며 

자기통제능력과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학습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능력을 설정한 점은 본 연구와 유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을 매개변수로 설정한 점에서 두 연구의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효정 외(2023)[37]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능력이 학습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능력이 

매개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이진령 외(2014)[10]의 

연구에서 자기신뢰가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한 바를 미루어 볼 때 

자아존중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능력이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유추해볼 

수 있으며 본 연구결과에서 자기통제력이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다만 자기통제력의 완전매개효과는 

자아존중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서는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이상의 선행연구와는 상이한 결과로 자아존중감과 학습몰입의 관계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로서 자기통제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을 통해 자기통제력을 향상시켜 학습몰입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같이 여러 분야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학습몰입의 영향 관계에 대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자에 따라 대상으로 

한 학생 집단의 특성과 변수의 설정이 상이하지만 공통적으로 변수 간 유의한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학습몰입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여러 분야의 학생 집단에서 

공통적인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은 각 변수간 영향관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본 

연구 대상 집단인 보건행정계열 대학생의 학습몰입 향상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의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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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자긍심을 높여 

자신감을 가지고 학습에 몰두하게 할 것이라고 예측되며 여러 선행연구에서 변수간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의 완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직접적인 영향관계는 없는 것으로 기존의 선행연구와는[34][37] 

다소 상이한 결과를 제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에 대한 일차적인 

관리는 물론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의 관계에 대한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생활 방식이나 학습 환경, 대인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점차 독립하고 그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배워가는 대학생 시기에는 갈등과 스트레스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 

할 것이며 학교에서도 교수자의 적극적인 학생 관리가 필요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은 학업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울과 같은 불안한 정서를 유발하고 불안한 정서는 개인의 고립, 자살 등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대학생의 게임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마약 노출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와 고찰을 통해 대학생의 학습몰입을 높이고 건강한 정서적 상태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학업 뿐만 아니라 학생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시사하며 대학생의 학습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서적 측면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가진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대상자가 지역적으로 제한되어있으며 보건행정계열 전공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대학생 전체를 대표한 결과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 개인의 가정환경, 학창시절의 교육, 정서적 지지자의 유무 등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관리를 위해서는 그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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